
2011년

복수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11개)

별도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25개)

복수 표기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 (3개)

복수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11개)

간지럽히다(동사): 옆구리를 간지럽히다.

남사스럽다(형용사): 소문이 남사스러워 바깥출입을 어찌할꼬?

등물(명사): 우물가에서 등물하면서 더위를 식혔다.

맨날(부사): 맨날 그 모양이다.

묫자리(명사): 묫자리를 잘 쓰다.

복숭아뼈(명사): 발목을 접질려서 복숭아뼈가 아프다.

세간살이(명사):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 세간살이를 갖추다.

쌉싸름하다(형용사): 쌉싸름한 인삼주.

토란대(명사): 토란의 줄기 / 주로 국거리로 쓴다.

허접쓰레기(명사): 좋은 것이 빠지고 난 뒤에 남은 허름한 물건

→ 사방에 허접쓰레기가 널려 있다.

흙담(명사): 흙으로 쌓아 만든 담

---------------------------------------------------

별도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25개)

-길래(어미): 배가 고프길래 라면을 끓여 먹었다.

개발새발(명사): 개발새발 글씨를 쓰다.

나래(명사): 젊은이여, 희망의 나래를 펴라!

내음(명사): 고향의 내음.

눈초리(명사): 매서운 눈초리.

눈꼬리(명사): 눈꼬리가 처지다.

떨구다(동사): 동전을 바닥에 떨구었다.

뜨락(명사): (-의 뜨락) 앞말이 가리키는 것이 존재하거나 깃들어 있는 추

상적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행복의 뜨락.

먹거리(명사): 전통 먹거리.

메꾸다(동사): 지루한 시간을 하루같이 메꾸었다.

손자(명사):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손주(명사):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손자+손녀=손주

어수룩하다(형용사): 순박함, 순진함

→ 그는 어수룩해서 아무에게나 돈을 잘 빌려준다. 

어리숙하다(형용사): 어리석음

→ 그는 어리숙한 푼수 연기를 잘 소화해 냈다.

연신(부사): 잇따라 자꾸(반복성을 강조) → 연신 눈을 깜박이다.

연방(부사): 연속해서 자꾸(연속성을 강조) → 연방 굽실거리다.

휭하니(부사): 중도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빠르게 가는 모양

→ 휭하니 밖으로 나가다.

힁허케(부사): ‘힁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 예스럽다(형용사): 옛것과 같은 맛이나 멋이 있다.

→ 장롱이 예스럽다.

걸리적거리다(동사): 지름길은 걸리적거리는 나무와 풀이 빽빽한 산길이었다.

끄적거리다(동사): 수첩에 뭔가를 생각나는 대로 끄적거렸다.

두리뭉실하다(형용사): 아이가 얼굴이 두리뭉실하다.

새초롬하다(형용사): 조금 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

→ 논개의 잔잔한 눈이 새초롬하게 미소를 풍겨서 섬월의 얼굴을 싸느랗게 흘긴다.

야멸차다(형용사):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사정을 돌볼 마음이 거의 없다.

→ 채련이만 하더라도 그렇게 야멸차게 하는 법이 어디 있나요.

추근거리다(동사): 조금 성가실 정도로 은근히 자꾸 귀찮게 굴다.

→ 오늘은 바쁘니까 추근거리지 말고 너 혼자 가.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간질이다 (동사) 간지럽히다 (동사)

남우세스럽다 (형용사) 남사스럽다 (형용사)

목물 (명사) 등물 (명사)

만날 (부사) 맨날 (부사)

묏자리 (명사) 묫자리 (명사)

복사뼈 (명사) 복숭아뼈 (명사)

세간 (명사) 세간살이 (명사)

쌉싸래하다 (형용사) 쌉싸름하다 (형용사)

고운대 (명사) 토란대 (명사)

허섭스레기 (명사) 허접쓰레기 (명사)

토담 (명사) 흙담 (명사)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기에 (어미) ~길래 (어미)

괴발개발 (명사): 고양이, 개 개발새발 (명사): 개, 새

날개 (명사) 나래 (명사): 문학적

냄새 (명사) 내음 (명사): 문학적

눈초리 (명사) 눈꼬리 (명사)

떨어뜨리다 (동사) 떨구다 (동사)

뜰 (명사) 뜨락 (명사)

먹을거리 (명사) 먹거리 (명사)

메우다 (동사) 메꾸다 (동사)

손자 (명사) 손주 (명사)

어수룩하다 (형용사) 어리숙하다 (형용사)

연방 (부사) 연신 (부사)

힁허케 (부사) 휭하니 (부사)

거치적거리다 (동사) 걸리적거리다 (동사)

끼적거리다 (동사) 끄적거리다 (동사)

두루뭉술하다 (형용사) 두리뭉실하다 (형용사)

맨송맨송 (부사) 맨숭맨숭, 맹숭맹숭 (부사)

바동바동 (부사) 바둥바둥 (부사)

새치름하다 (형용사) 새초롬하다 (형용사)

아옹다옹 (부사) 아웅다웅 (부사)

야멸치다 (형용사) 야멸차다 (형용사)

오순도순 (부사) 오손도손 (부사)

찌뿌듯하다 (형용사) 찌뿌둥하다 (형용사)

치근거리다 (동사) 추근거리다 (동사)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태껸 택견

품세 품새

자장면 짜장면



2014년

복수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5개)

별도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8개)

개개다(동사):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 비빌 언덕이 따로 있지 능력도 없는 나에게 개갤 거야?

개기다(동사):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  하라면 할 것이지. 지금 나한테 개기는 것이냐?

꾀다(동사):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

각대로 끌다. → 그는 돈 많은 과부를 꾀어 결혼하였다.

꼬시다(동사): ‘꾀다’의 속되게 이르는 말

딴죽(명사):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딴전을 부림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 →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딴죽을 치면 어떻게 하니?

딴지(명사):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 이번 일에 자꾸 딴지를 걸지 마라

사그라지다(동사): 삭아서 없어지다. → 불길이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동사): 삭아서 없어져 가다. → 노여움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렸다.

섬뜩(부사):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 어둠 속에서 퍼런 서슬의 칼날이 섬뜩 비쳤다.

섬찟(부사):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 싸늘한 적개심을 발견하고 섬찟 놀랐다.

허접스럽다(형용사):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 아들 녀석이 중학교 입학할 때 기념이랍시고 사 줬던 허접스러운 만년필도 

잉크를 새로 넣었으며….

허접하다(형용사): 허름하고 잡스럽다.

2015년

복수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4개)

마실(명사)

→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의 의미에 한하여 표준어로 인정함.

→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의 의미로 쓰인 ‘마실’은 비표준어임.

→ ‘마실꾼(명사), 마실방(명사), 마실돌이(명사), 밤마실(명사)’도 

   표준어로 인정함.

→ 나는 아들의 방문을 열고 이모네 마실 갔다 오마고 말했다.

이쁘다(형용사)

→ ‘이쁘장스럽다(형용사), 이쁘장스레(부사), 이쁘장하다(형용사)’

   ‘이쁘디이쁘다(형용사)’도 표준어로 인정함.

→ 어이구, 내 새끼 이쁘기도 하지.

차지다(형용사) 반죽이나 밥, 떡 따위가 끈기가 많다. → 차진 흙

찰지다(형용사) ‘차지다’의 원말.

→ 화단의 찰진 흙에 하얀 꽃잎이 화사하게 떨어져 날리곤 했다.

-고(본동사) + 싶다 (보조 형용사)

-고프다 : 사전에서 <‘-고 싶다’가 줄어든 말>로 풀이함.

→ 그 아이는 엄마가 보고파 앙앙 울었다.

별도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5개)

꼬리연(명사): 긴 꼬리를 단 연.

→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하늘을 수놓았던 대형 꼬리연도 비상을 꿈꾸듯 끊

임없이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다.

의론(議論):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의견.

의논(議論):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음.

→ ‘의론되다(동사), 의론하다(동사)’도 표준어로 인정함.

→ 이러니저러니 의론이 분분하다.

이크(감탄사) →  이크,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 허겁지겁 뛰어갔다.

잎새(명사): 나무의 잎사귀. 주로 문학적 표현

→ 잎새가 몇 개 남지 않은 나무들이 창문 위로 뻗어올라 있었다.

푸르르다(형용사): ‘푸르다’를 강조할 때 이르는 말.

※ ‘푸르르다(형용사) ‘으불규칙용언’으로 분류함.

→ 겨우내 찌푸리고 있던 잿빛 하늘이 푸르르게 맑아 오고 어디선지도 모

르게 흙냄새가 뭉클하니 풍겨 오는 듯한 순간 벌써 봄이 온 것을 느낀다.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구안괘사 (명사) 구안와사 (명사)

굽실 (부사) 굽신 (부사)

눈두덩 (명사) 눈두덩이 (명사)

삐치다 (동사) 삐지다 (동사)

작장초 (명사) / 식물(괭이밥) 초장초 (명사) / 식물(괭이밥)

※ 굽신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아래 단어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굽신거리다 (동사) / 굽신대다 (동사) / 굽신하다 (동사)

굽신굽신 (부사) / 굽신굽신하다 (동사)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개개다 (동사) 개기다 (동사)

꾀다 (동사) 꼬시다 (동사)

장난감 (명사) 놀잇감 (명사)

딴죽 (명사) 딴지 (명사)

사그라지다 (동사) 사그라들다 (동사)

섬뜩 (부사) 섬찟 (부사)

속병 (명사) 속앓이 (명사)

허접스럽다 (형용사) 허접하다 (형용사)

※ 섬찟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아래 단어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섬찟하다 (형용사) / 섬찟섬찟 (부사) /  섬찟섬찟하다 (형용사)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마을 (명사) 마실 (명사)

예쁘다 (형용사) 이쁘다 (형용사)

차지다 (형용사) 찰지다 (형용사)

-고 싶다 (보조 형용사) -고프다(‘-고 싶다’ 줄어든 말)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가오리연 (명사) 꼬리연 (명사)

의논(議論) (명사) 의론(議論) (명사)

이키 (감탄사) 이크 (감탄사)

잎사귀 (명사) 잎새 (명사): 문학적

푸르다 (형용사) 푸르르다 (형용사)



2015년

복수 표준형 : 현재 표준적인 활용형과 용법이 같은 활용형으로 인정한 것 (2개)

[말아 / 말아라 / 말아요]

※ ‘말다’에 명령형어미 ‘-아’, ‘-아라’, ‘-아요’ 등이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함.

→ 내가 하는 말 농담으로 듣지 마 / 말아.

→ 얘야, 아무리 바빠도 제사는 잊지 마라 / 말아라.

→ 아유, 말도 마요 / 말아요.

[노랗네 / 동그랗네 / 조그맣네]

※ ㅎ불규칙용언이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함.

※ ‘그렇다, 노랗다, 동그랗다, 뿌옇다, 어떻다, 조그맣다, 커다랗다’ 등등 모

든 ㅎ불규칙용언의 활용형에 적용됨.

→ 생각보다 훨씬 노랗네 / 노라네.

→ 이 빵은 동그랗네 / 동그라네.

→ 건물이 아주 조그맣네 / 조그마네.

2016년

별도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4개)

걸판지다(형용사)

① 매우 푸지다. → 우리 한번 걸판지게 놀아 보자.

② 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 → 싸움판은 자못 걸판져서 구경거리였다.

거방지다(형용사) 

① 몸집이 크다. → 거방진 허우대.

② 하는 짓이 점잖고 무게가 있다. 

→ 덩치 큰 사내가 거방지게 사람들을 좍 훑어보자 소란스러웠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③ =걸판지다(형용사) → 거방지게 놀다

건울음(명사) =강울음: 눈물 없이 우는 울음, 억지로 우는 울음

겉울음(명사): 드러내 놓고 우는 울음 / 마음에도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

까탈스럽다(형용사)

① 조건,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

가 있다. ‘가탈스럽다①’보다 센 느낌을 준다. 

→ 까탈스러운 공정을 거치다. / 규정을 까탈스럽게 정하다.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②’보다 센 느낌을 준다.

→ 까탈스러운 입맛 / 성격이 까탈스럽다.

※ 같은 계열의 ‘가탈스럽다’도 표준어로 인정함.

복수 표준형 : 현재 표준적인 활용형과 용법이 같은 활용형으로 인정한 것 (2개)

[엘랑]

ㅇ 표준어 규정 제25항에서 ‘에는’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엘랑’을 표준형

으로 인정함.

ㅇ ‘엘랑’ 외에도 ‘ㄹ랑’에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한 ‘에설랑, 설랑, -고설랑, 

-어설랑, -질랑’도 표준형으로 인정함.

ㅇ ‘엘랑, -고설랑’ 등은 단순한 조사/어미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

→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 나를 앞에 앉혀놓고설랑 자기 아들 자랑만 하더라.

[주책이다] 주책(명사) + 이다(서술격 조사)

ㅇ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따라 ‘주책없다’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주책이다’

를 표준형으로 인정함.

ㅇ ‘주책이다’는 ‘일정한 줏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을 뜻하는 ‘주책’에 서술

격조사 ‘이다’가 붙은 말로 봄.

ㅇ ‘주책이다’는 단순한 명사+조사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

→ 이제 와서 오래 전에 헤어진 그녀를 떠올리는 나 자신을 보며 ‘나도 

참 주책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표준형 추가된 표준형

마 / 마라 / 마요 말아 / 말아라 / 말아요

노라네 / 동그라네 / 조그마네 노랗네 / 동그랗네 / 조그맣네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거방지다 (형용사) 걸판지다 (형용사)

건울음 (명사) 겉울음 (명사)

까다롭다 (형용사) 까탈스럽다 (형용사)

실몽당이 (명사) 실뭉치 (명사)

현재 표준형 추가된 표준형

에는 엘랑

주책없다 (형용사)
주책이다 

주책(명사) + 이다(서술격 조사)



2017년

복수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5개)

꺼림직하다(형용사):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있다.

→ 그가 그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조금 꺼림직하게 남았다.

께름직하다(형용사):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꽤 있다.

→ 늘 그랬었지만 따라나서기가 께름직하다.

추켜올리다(동사): 실제보다 과장되게 칭찬하다.

→ 그 애는 조금만 추켜올리면 기고만장해진다.

추켜세우다(동사):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

→ 한때는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추켜세운 적도 있었다.

치켜올리다(동사)

① 옷이나 물건, 신체 일부 따위를 위로 가뜬하게 올리다.

→ 바지를 치켜올리다.

② 실제보다 과장되게 칭찬하다.

→ 그 애는 조금만 치켜올리면 기고만장해진다.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꺼림칙하다 (형용사) 꺼림직하다 (형용사)

께름칙하다 (형용사) 께름직하다 (형용사)

추어올리다 (동사) 추켜올리다 (동사)

치켜세우다 (동사) 추켜세우다 (동사)

추어올리다 (동사)
치켜올리다 (동사)

추켜올리다 (동사)


